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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children, hoping for jobs in science/engineering(Sci/Eng) or medicine(Med), were surveyed 
on the reasons for jobs, science/math preferences, interests in science, and science aspirations. For 3rd 
grade boys, twice more students picked Sci/Eng than Med choices. However, for 6th grade boys, the 
numbers of Sci/Eng and Med became close. The ratios of girls with Sci/Eng in 3rd and 6th grade did 
not differ much. The 6th graders chosing Med was 1.4 times bigger than 3rd graders for both boys 
and girls. For students with Sci/Eng,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a job was that he/she liked it. For 
Med, helping others was as much important as doing what he/she liked. Science preference were the 
highest in the Sci/Eng group. The Med group came next with the non-science group being last. Math 
preferences were lower than the science preferences. Therefore, children need to be guided to increase 
the preferences for math as well as for science to keep the Sci/Eng and Med career choices. The interests 
in science and the science aspirations show similar patterns. The 3rd graders showed higher value than 
the 6th graders, the boys higher than girls, and the Sci/Eng group highest, the Med the second and 
non-science group the last. Science aspirations were higher than the interests only for the Sci/Eng group, 
while it was lower than the interests in all other groups. This implies that science aspirations might 
have bigger influence on getting a career in Sci/Eng than interest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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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학생들이 과학이 흥미롭고, 미래의 직업에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Orsborne, 
2003),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거나, 자신들과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Archer, et al., 2010; Jenkins & Nelson, 2010). 25개국의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학 및 공학 관련 분야가 중요하며, 과학과 

공학(기술)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유익이 크다는 긍정적 인식은 상당수 

나라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일수록 과학자 또는 공학

자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의 비율이 적어지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남녀학생의 차이도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jobeg & Schreiner, 2005).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계열 수능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보고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 되었다(Lee, Kim, & Heo, 2001). 그리고 자연계열 응시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우수학생들의 의학계1) 선호로 인한 이공계(공
학계와 자연계) 대학 입학생의 질적 수준 저하가 더욱 문제임이 지적

되고 있다(Jang & Seo, 2005; Jin & Yoon, 2002; Park, 2004). 예를 

들어 2001년도 자연계열의 대학 입학 정원 전체에서 의학계열이 6%, 
공학계열이 61%인 반면, 전체 대학입학자 중에서 상위 10%의 학생 

중 27%가 의학계, 18%가 이공계를 희망했으며(Jin & Yoon, 2002), 
자연계열 수능 1등급 학생의 42%가 의학계열, 32%가 공학계열을 선

택하였다(Park, 2004). Jang & Seo(2005)는 1994년과 2003년에 공학

계열과 순수과학 계열의 우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백분위 점

수의 변화를 조사해서 자연계열의 우수학생이 의학계로 지원하는 경

향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이공계 입학생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의약계와 이공계를 선택하는 또는 

선택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 중 이공계와 의약계 희망 학생

들을 비교했을 때, 진로 선택 이유, 수학/과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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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tudents by gender or grade
전체 3학년 6학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학생 수 1117 598 519 488 270 218 629 328 301 
(%) (100) (53.5) (46.5) (100) (55.3) (44.7) (100) (52.1) (47.9) 

Table 2. Items of questionnaire
영역 문항 형태 문항 수 비고

장래 희망직업 서술형 1 -

희망직업 선택 
이유

선택/서술형 1 보기 9개 중 선택, 보기 중 없으면 
서술

과목 선호도 선택형 3 좋은 과목, 싫은 과목, 보통인 과목 
3 개씩 과목 목록에서 선택

과학에 대한 
흥미

5단계 리커트 6 -

과학적 포부 5단계 리커트 4 -

대한 흥미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Jin & Yoon, 2002; 
KOFAC, 2004, 2006, 2010; Seo & Jang, 2004).  이공계를 희망하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 중 70% 이상의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서 본인의 관심과 적성이 1순위 였던 반면, 의약계 학생 중 본인의 

관심과 적성을 1순위로 선택한 학생은 50% 정도로 낮았으며, 부모 

및 가족의 의견과 소득수준 및 취업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KOFAC, 2004; Seo & Jang, 2004). 이공계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수학/과학 교과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고, 소
득이나 직업의 안정성이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Jin & Yoon, 
2002; KOFAC, 2004). 중고등학생들 중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학/과학 과목선호도와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에서 전체 학생 평균

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점수 보이는 반면, 의료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공계 희망 학생의 평균과 전체 학생 평균의 중간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KOFAC, 2004). 한편 과학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로와 무관하게 

수학을 가장 선호하는 과목으로 답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공학계와 

자연계는 물리와 화학을 의학계는 생물이 그 다음이었다(Seo & Jang, 
2004).

Lee(2011)는 초등학생의 과학/수학 교과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과

학기술 분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학생의 진로선택을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의약계를 과학기술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이공

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특징에 비중을 두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관

련(이공계)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과학/수학 과목 선호도 및 학교 수업 

외 활동 참여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선택 요인 

중에서는 자신의 소질, 성격 및 적성과 맞는 것을 선택한 학생이 60%
에 가깝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라는 이유를 

고른 학생이 13%정도 되었다. Yoon(2007)은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등 2학년 학생들의 의약계를 포함한 과학 관련 진로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서로 다른 3개 학년이 모두 과학

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 선호 등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공유하였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희망진로의 과학, 또는 과학기술관련 유무에 따른 학생들

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공계와 의약계 

희망 학생들을 구별하여 비교하는 면에서는 해당 진로 희망 학생 수를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Lee, 2011; Yoon, 2007).
다수의 과학자들은 14세 이전(초등 고학년에서 중등저학년)에 자신

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Archer et al., 
2010). Tai et al. (2006)은 8학년(13세)에서 구체적으로 과학관련 진로

를 표현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에서 과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에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정도, 즉 과학적 포부가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Seo & Jang (2004)은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우수 학생들과 이미 각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우수 대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의 진로 희망은 

60%, 중학생의 진로 희망은 50% 정도 대학의 전공에서 유지되는 것으

로 보고하면서 어린 시절의 진로 희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를 희망하는 초등학

생들을 구별해서 각 집단의 진로 관련 특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 관련 특성에는 과학적 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중에서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를 희망하

는 학생들의 진로 관련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자하는 진로 관련 특성은 직업선택이유, 과학/수학 수업에 대한 선호

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포부이다. 한편 이러한 특성들이 학년 

또는 성별에 따라 보이는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 관련, 특히 이공계 진로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학년, 성별에 따라 이공계와 의약계 및 기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2. 학년, 성별, 그리고 이공계와 의약계 및 기타 진로 희망에 따라 

초등학생의 진로 선택 이유에 차이가 있는가? 
3. 학년, 성별, 그리고 이공계와 의약계 및 기타 진로 희망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과학과목과 수학과목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4. 학년, 성별, 그리고 이공계와 의약계 및 기타 진로 희망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에서 차이가 있는가?
5. 학년, 성별, 그리고 이공계와 의약계 및 기타 진로 희망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포부에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과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세 곳의 학교에 다니는 3학년과 

6학년으로 총 1117명이다. 학년별, 성별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각 영역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제작되었다. 설문은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및 보완

이 이루어 졌고, 현직 초등 교사(3명)와 과학교육 전문가(4명)로 이루



Comparison of Four Factors: Reasons for Jobs, Science and Math Preferences, Interests in Science, and Science Aspirations for Children Hoping...

781

과학적 포부 문항(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 사용해

서 표시)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 나는 과학자나 수학자 또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

∘ 나는 언젠가 훌륭한 과학자나 수학자 또는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 Items asking science aspiration.

과학에 대한 흥미 문항(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 

사용해서 표시)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이 재미있다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이 흥미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에 흥미가 없다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을 배우는 것이 신난다

∘ 나는 과학 ․ 기술 및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즐겁다

∘ 나는 새로운 과학 ․ 기술 및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것이 좋다

Figure 3. Items asking interest in science.

장래 희망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골라 주세요.
㉠ 유명해지기 위해서

㉡ 많은 돈을 벌기 위해

㉢ 명예롭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 부모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 시간적 여유가 많이 때문에

㉩ 기타(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보기에 없다면 아래 빈 칸에 직접 적어 주세

요)
                                                    

Figure 1. Reasons for the job that a student chose.

Table 3. Examples of students’ future jobs and their cate-
gorization 

진로 분류 학생들이 서술한 직업

과학관련 
진로

이공계

과학자(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과학 선생님, 
천문학자, 로봇 과학자, 기계공학자, 건축설계가, 
발명가, 동물학자, 공학박사, 로봇공학자, 물리학자, 
과학교수, 로봇과학자, 화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의약계
의사, 치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외과의사, 약사, 간호사

과학과 무관한 
진로

선생님(영어, 국어, 미술, 초등, 유치원), 운동선수(축구, 
야구, 수영, 태권도 등), 작가(시, 동화 등), 만화가,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 자동차 등), 배우, 가수, 
마술사, 아나운서, 요리사, 제빵사, 목사, 공무원, 검사, 
판사, 외교관, 대통령, 소방관, 경찰관, 변호사, 회사원, 
비서, 작곡자, 피아니스트, 레고개발자, 스튜어디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카레이서

어진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Table 
2는 설문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희망 직업과 직업 선택 이유, 
과학/수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포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 학생의 진로 선택 및 선택 이유 조사

학생들에게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고 싶은지 직접 쓰도록 요청

한 후 학생들이 서술한 직업들을 이공계, 의약계,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 제작을 위해 초등학

생 대상 진로 조사 및 지도 관련 문헌들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 이유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이 자주 선택하는 이유 아홉 가지 이유를 선별하였다(Dewitt et al., 
2011; Kim, 2006; Ryu, Kim & Whang, 2002; Ryu, Kim & Whang, 
2004; Yoon, 2002). 설문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아홉 개의 이유 중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선택하되, 만일 9 개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가 없으면 직접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Table 2, Figure 1). 

나. 과학과목과 수학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포부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좋아하는 정도는 과학만 따로 물어 보는 대

신, 학교 교과목 중에 좋아하는 과목 세 개, 보통인 과목 세 개, 싫어하

는 과목 세 개를 쓰게 한 후 과학이 어디에 선택되었는지 조사하였다. 
과학 관련 진로의 선택에서 수학 과목도 중요하므로 수학 선호도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과학적 포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다음의 두 가지 설문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하나는 2006년 PISA에서 사용한 4 개의 문항이고(PISA, 
2006), 다른 하나는 과학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학부모 면담과 

학생 면담(Archer et al., 2010)을 기초로 제작되어서 과학적 포부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설문이다(Dewitt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설문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제작한 

후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치면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5단
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4개의 문항(Figure 2)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 되었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6개의 문항(Figure 3)으로 

구성되어 있다(Chen, Darst, & Pangrazi, 2001; Hulleman, Godes, & 
Hendricks, 2012; Yoon & Kim, 2007). 포부 문항의 크론바하 α값은 

0.89, 흥미 문항의 크론바하 α 값은 0.65이다. 
 

Ⅲ. 연구 과정

1. 학생의 진로 선택 

Table 3은 학생들이 서술한 직업들이 분류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문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학 관련 진로를 다시 이공계와 의약

계로 나누었다. Table 4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으로 이공계, 의약계 

및 그 외 직업들을 선택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과 무관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 70% 또는 

그 이상으로, Lee(2011)의 연구에서 이공계와 의약계 외의 진로를 택

한 학생들의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사실과 유사하다. 과학관련 진로

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전체 비율을 보면 의약계(11.1%)보다는 이공계

(16.2%)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학년과 6학년을 비교해 

보면 6학년의 이공계 선택의 비율(12.2%)은 3학년 이공계 선택 비율



Kim, Ahn, Jung, Kye, Kim, Noh, Yoo, Yi, Choe & Kim

782

Table 4. Distributions of jobs students chose as their future career
　 전체 3학년 6학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이공계
학생수

(%)
181

(16.2)
147

(24.6)
34

(6.6)
104

(21.3)
88

(32.6)
16

(7.3)
77

(12.2)
59

(18.0)
18

(6.0)

의약계
학생수

(%)
124

(11.1)
43

(7.2)
81

(15.6)
44

(9.0)
15

(5.6)
29

(13.3)
80

(12.7)
28

(8.5)
52

(17.3)

기타
학생수

(%)
812

(72.7)
408

(68.2)
404

(77.8)
340

(69.7)
167

(61.9)
173

(79.4)
472

(75.0)
241

(73.5)
231

(76.7)

전체
학생수

(%)
1117
(100)

598
(100)

519
(100)

488
(100)

270
(100)

218
(100)

629
(100)

328
(100)

301
(100)

Table 5. Three most important reasons for students to choose a job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상위 3 가지

학생 수(%)
집단

(학생 수)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1117)

하고 싶은 일
563(50.4)

소득
119(10.7)

돕기
95(8.5)

명예와 존경
94(8.4)

필요한 일
73(6.5)

학년별

3학년
(488)

하고 싶은 일
227(46.5)

명예와 존경
52(10.7)

유명
47(9.6)

돕기
45(9.2)

필요한 일
37(7.6)

6학년
(629)

하고 싶은 일
336(53.4)

소득
85(13.5)

돕기
50(7.9)

명예와 존경
42(6.7) 

필요한 일
36(5.7)

성별

남
(598)

하고 싶은 일
267(44.6) 

소득
85(14.2) 

명예와 존경
50(8.4) 

필요한 일/유명
46(7.7) 

돕기
45(7.5) 

여
(519)

하고 싶은 일
296(57.0)

돕기
50(9.6)

명예와 존경
44(8.5)

소득
34(6.6)

필요한 일
27(5.2)

진로별

이공계
(181)

하고 싶은 일
92(50.8)

필요한 일
27(14.9)

명예와 존경
17(9.4) 

돕기
16(8.8)

소득
15(8.3)

의약계
(124)

돕기
38(30.6)

하고 싶은 일
37(29.8)

소득
16(12.9)

필요한 일
14(11.3)

부모님/명예와 존경
8(6.5)

기타
(812)

하고 싶은 일
434(53.4)

소득
88(10.8)

명예와 존경
69(8.5)

유명
62(7.6)

돕기
41(5.0)

(21.3%)의 절반에 가깝고, 6학년 의약계 선택 비율(12.7%)는 3학년 

의약계 선택 비율(9.0%)의 1.4배이다. 즉 3학년에서는 이공계 선택 

학생이 의약계의 두배 정도로 많은데, 6학년에서는 의약계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공계 선택의 비율이 감소하

고 의약계 선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즉 과학 관련 진로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여를 비교해 볼 때, 이전의 연구(Lee, 2011)와 유사하게 여학생은 

의약계를, 남학생은 이공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약계의 남녀 

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6학년이 3학년보다 1.4배 정도 많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이공계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6~7% 정도

로 3학년과 6학년이 비슷하다. 이공계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6학년의 비율 18%는 3학년의 비율 32.6%의 절반

에 가깝다. 그리고 전체 과학 관련 진로(이공계+의약계) 선택 학생의 

비율을 비교해 보아도, 여학생은 3학년 20.6%, 6학년 23.3%로 그 차이

가 크지 않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3학년 38.2%, 6학년에서 26.5%로 

그 차이가 10%가 넘으면서 이공계 진로 희망 학생 수의 차이가 거의 

남학생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수가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기는 하지만, 더 쉽게 과학

관련 진로에 흥미를 잃거나, 이공계에서 의약계로 옮겨갈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학생이 이공계 진로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 

남학생들이 그러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 학생의 진로 선택이유

Table 5는 장래 희망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된 

이유 중 선택한 학생이 많은 순서대로 다섯 개를 보여주고 있다. 1위는 

대부분 2위의 이유보다 서너 배 정도 높다. 3,4,5위는 그 비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 집단을 볼 때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소득)
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대상 

연구(Lee, 2011)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 조사(KOFAC, 2004)
에서 자신의 소질 및 적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선택된 순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명예와 존경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6학년의 직업선택이유의 순서는 전체 집단과 동일

한데, 3학년은 차이를 보인다. 3학년과 6학년 모두 하고 싶기 때문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은 같은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에서 

3학년의 경우 명예와 존경이 2위, 유명해진다는 것이 3위였고 소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한편, 6학년의 경우 돈을 잘 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그 다음이다. KOFAC 
(2004)에서 특정 진로와 무관하게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

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

면, 학생들이 초등 4학년까지 소득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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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ference of science classes for groups categorized 
by grade, gender and career (p<0.001)

　 과학 선호 여부 학생 수 (%)
좋음 보통 싫음 전체

전체 479(42.9) 438(39.2) 200(17.9) 1117

학년별
3전체 259(53.1) 191(39.1) 38(7.8)  488
6전체 220(35.0) 247(39.3) 162(25.8)  629

성별
남 325(54.3) 195(32.6)  78(13.0)  598
여 154(29.7) 243(46.8) 122(23.5)  519

진로별

이공계 135(74.6)  38(21.0)  8(4.4)  181
의약계  55(44.4)  49(39.5)  20(16.1)  124
기타 289(35.6) 351(43.2) 172(21.2)  812

Table 7. Preference of math classes for groups categorized by 
grade, gender and career (p<0.001)

　 　 수학 선호 여부 학생 수 (%)
　 　 좋음 보통 싫음 전체

전체 347(31.1) 358(32.1) 412(36.9) 1117

학년별
3학년 166(34.0) 184(37.7) 138(28.3)  488
6학년 181(28.8) 174(27.7) 274(43.6)  629

성별
남 226(37.8) 176(29.4) 196(32.8)  598
여 121(23.3) 182(35.1) 216(41.6)  519

진로별

이공계  79(43.6)  58(32.0)  44(24.3)  181
의약계  52(41.9)  42(33.9)  30(24.2)  124
기타 216(26.6) 258(31.8) 338(41.6)  812

Table 8. Interest in science. 1=very low, 5=very high (p< 
0.05).

　 집단별 학생 수
과학에 대한 

흥미(표준편차)
전체 평균 1117 3.22 (0.74) 

학년별
3학년  488 3.50 (0.68) 
6학년  629 3.00 (0.71) 

성별
남  598 3.30 (0.75) 
여  519 3.13 (0.71) 

진로별

이공계  181 3.72 (0.61) 
의약  124 3.43 (0.65) 
기타  812 3.08 (0.72) 

않다가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소득 수준이 두 번째로 중요해 

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6학년과 3학년에서 소득의 우선순위에

서 차이가 나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진로 선택 이유가 전체 집단과 크게 다르

지 않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진로 

선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진로별 비교에서 의약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희망 진로별로 비교해 보면,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경우 하고 싶다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며 소득은 8.3%로 5위에 있다. 그런데 의약계나 

기타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선

택한 학생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가에서 공유되고 있는 과학

이나 공학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Sjoberg & Schreiner, 
2005)이 이공계의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약계의 경우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 돕기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으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과 

비슷하다. 한편 부모의 의견은 의약계에서 명예와 존경과 함께 다섯 

번째 이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

(KOFAC 2004; Seo. & Jang, 2004)의 경우처럼 진로 선택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학생의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한 이공계 진로 지도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공계 및 의약계 진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면은 직업 선택의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되지 않았다(KOFAC 2004; Lee, 
2011; Seo. & Jang, 2004). 그러나 Table 5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면이 여학생에게 그리고 의약계 선택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외 모든 집단에서도 선택 이유 5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선택 이유와 관련된 연구에서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공계의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면에 대해 소개가 될 때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진로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 소득, 명예, 유명해짐 등이 중요하였다.

3. 과학/수학과목 선호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는 과목 전체 목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 

3개, 싫어하는 과목 3개 보통인 과목 3개를 쓰도록 요청 하고, 학생이 

과학을 선택한 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싫음으로 분류하였다. Table 
7과 Table 8은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선호여부를 표현한 학생 수를 학년

별, 성별, 진로별로 보여주고 있다.
Table 6과 Table 7에 의하면, 과학과 수학 모두 저학년이 고학년보

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좋아한다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수학을 싫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의 두 배 정도 된다. 
진로별로 비교하면 이공계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75% 정도가 

과학을 좋아하고 있고, 싫어하는 수는 5% 미만인 반면, 의약계는 과학 

선호 비율이 전체학생들의 평균과 비슷하며 이공계보다는 기타 진로 

희망 학생의 분포와 유사하다. 기타 진로 희망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는 수가 좋아하는 학생보다 많으며, 싫어하는 학생은 

약 20%이다. 그러므로 과학과목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이공계 진로를 

기피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약계

를 선택한 학생은 과학과목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사실이 진로선

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학이 이공계와 의약계에서 차이가 보이는 반면, 수학에서는 이공

계와 의약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좋아하는 학생 40%, 
보통인 학생 40%, 싫어하는 학생 20% 정도이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

이 없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40% 선이

고, 보통이 30%, 좋아하는 학생이 20% 정도이다. 그러므로 수학을 

싫어하지 않을 경우 과학관련 진로를 희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학관련 진로 중 이공계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KOFAC(2004)에 의하면 의약계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과학

/수학 선호도가 이공계와 전체 학생의 중간 정도 되고, Seo & 
Jang(2004)은 고등학교 2학년 우수 학생들 중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진로를 희망하는 세 집단 모두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 하는 것으로 



Kim, Ahn, Jung, Kye, Kim, Noh, Yoo, Yi, Choe & Kim

784

Table 9. Science aspiration. 1=very low, 5=very high (p< 
0.05)
　 집단별 학생 수 과학적 포부(표준편차)

전체 평균 1117 2.99 (1.01) 

학년별
3학년  488 3.28 (1.02) 
6학년  629 2.76 (0.94) 

성별
남  598 3.17 (1.06) 
여  519 2.78 (0.89) 

진로별

이공계  181 4.12 (0.83) 
의약  124 3.39 (0.80) 
기타  812 2.67 (0.86)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과목 선호도가 이공계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모두 공통이다. 수학

선호도가 초등이나 중등 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공계의 경우보다 약하다. 그러나 진로를 선택하는 

시점인 고등학교, 특히 우수 고등학생에게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것은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선택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공계를 희망하지만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공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과목 뿐 아니라 수학과목도 좋아하도

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과학에 대한 흥미

Table 8은 학년, 성별, 그리고 희망진로별로 흥미에 대한 학생 응답

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1이 매우 낮음, 5가 매우 높음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흥미 역시 3학년이 6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그리고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

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는 경향(Bennett, & Hogarth, 2009; Sjobeg & 
Schreiner, 2005)을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 성별, 진로별 등 여러 가지

로 나누어진 집단들의 값을 비교해 보면, 이공계 진로 희망 집단의 

흥미 값이 가장 높다. 의약계는 과학관련 진로이며 과학 공부가 필수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흥미 값은 전체평균과 이공계의 중간 정도 이다. 
KOFAC(2005)의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는 

학생의 비율이 과학기술인(공학 및 자연계열)이 전체 비율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고, 의약계 희망 학생들은 흥미에서 과학기술인 희망 학생과 

전체 학생 평균의 중간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Table 8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진로 선택 이유나 과학/수학 과목 선호도에 

대해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응답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공

계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인 

반면, 의약계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 중 많은 수가 과학에 대해 흥미가 

높지 않다는 현상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과학적 포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과학적 포부는 4개로 이루어진, 5단계 리커

트 척도 문항 4개로 측정되었다. Table 9는 학년, 성별, 그리고 희망진

로별로 포부에 대한 학생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1이 매우 

낮음, 5가 매우 높음이다. Table 9에 의하면 과학적 포부는 3학년이 

6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그리고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고 있어서 과학에 대한 흥미 조사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Archer et al., 
2010; Bennett, Hogarth, 2009;  Lindahl, 2007), 여학생이 일반적으로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jobeg & Schreiner, 2005). 
Table 8과 Table 9에서 흥미와 포부를 비교해 보면, 흥미가 높은 

집단이 포부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년별, 성별, 진로별로 

나누어진 여러 집단 중 이공계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포부값은 흥미

값 보다 낮다.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도 과학 관련 진로에 관심

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rcher et al., 
2010; Jenkins & Nelson, 2005).  한편 이공계 집단의 포부 값(4.12)은 

흥미 값(3.72)보다 높다. 이 결과는 과학에 대한 과학적 포부가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던 기존의 연구

와 일치하며(Cleaves, 2005; Tai et al, 2006) 이공계진로 선택에서 과

학적 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약계로 진학함에 따라 이공계의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되면서,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공계 희망 학생과 의약계 

희망 학생들의 진로 관련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진로 선택 이유, 과학/수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흥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Jin & Yoon, 2002; KOFAC, 2004, 2006, 
2010; Seo & Jang, 2004). 한편 다수의 과학자들이 14세 이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Archer et al., 2010), 어린 시절에 과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정도, 즉 어릴 때의 과학적 포부가 과학 관련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Seo & Jang, 2004; Tai, et 
al., 2006) 이공계와 의약계 희망 초등학생들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와 의약계 희망 초등학생들의 진로선

택이유, 과학/수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포부를 조사

하여 초등학생의 과학관련 진로지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세 곳의 학교에 다니는 3학년과 6학

년으로 총 1117명이었는데, 이공계 또는 의약계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

은 27.3%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였다(Lee, 2011). 이공계와 의약계를 

비교해 보면, 3학년은 이공계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21.4%이고 의

약계 희망 학생이 9.0%인데, 6학년은 이공계가 12.2%, 의약계가 12.7
로 의약계가 조금 더 많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이미 이공계가 감소

하고 의약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데 이공계 희망 학생의 학년별 차이는 주로 남학생에 의한 것이며(3학
년 32.6%, 6학년 18.0%), 이공계 희망 여학생의 비율은 낮지만(6~7%) 
학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여학생이 이공계 진로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 

남학생들이 그러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학생들은 진로 선택 이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공계 학생들은 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했고(50.8%),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점(14.9%)도 중요했던 반면, 의약계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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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었고(30.6%),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그보다 약간 적었다(29.8%).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약계 학생들이 가장 중요

한 직업 선택 이유가 자신의 적성이라고 답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나 가족의 권유, 또는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FAC, 2004; Seo. & Jang, 2004). 한편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다는 점이 직업 선택의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되지 않았다(KOFAC, 2004; Lee, 2011; Seo. & Jang, 2004). 그런

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권유나 

소득이 돕기보다 상당히 하위에 있었다. 돕기는 또한 여학생이 중요하

게 생각한 진로 선택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학관련 진로 지도에

서 그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목 선호도는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 진로의 순서

로 낮아진다. 수학과목 선호도는 이공계와 의약계가 비슷하고, 기타가 

그 보다 낮다. 그런데 과학을 싫다고 답한 학생이 이공계에서 5%미만

인 반면 의약계에서 16.4%로 세 배 가까이 된다. 즉, 수학과목 선호도

보다 과학과목 선호도가 이공계 진로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공계나 의약계를 희망하는 우수 고등

학생들은 과학과 수학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한다(Seo. & 
Jang, 2004).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희망이 지속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수학을 좋

아하고 잘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과학에 대한 흥미는 3학년이 6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

며, 그리고 희망 진로별로는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의 순으

로 값이 낮아져서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유사하다(Bennett, & 
Hogarth, 2009; Sjobeg & Schreiner, 2005). 흥미 값이 이공계, 의약계-
기타의 순서인 점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다(KOFAC, 2004). 따라서 희망 진로별 과학에 대한 흥미의 

차이는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선택이유나 과목 선호도와 달리 초

등, 중등,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큰 변화가 없는 특성으로 보인다. 
과학적 포부는 3학년이 6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그리

고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고 있으며 

흥미가 높은 집단이 포부도 높아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공계 집단은 포부 값이 흥미 값보다 높고 학년

별, 성별, 진로별로 나누어진 다른 모든 집단에서 포부값이 흥미값 

보다 낮다.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도 과학 관련 진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Archer et al., 2010; Jenkins & Nelson, 
2005) 또는 이공계 관련 진로 결정에서 과학적 포부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Cleaves(2005)나 Tai et al. (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문요약

이공계 또는 의약계 직업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의 진로선택이유, 과
학/수학 과목 선호도,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포부를 조사하여. 과학

관련 진로지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공계 희망 여학생의 비율은 낮지만 학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이공계 희망 남학생의 비율은 6학년이 3학년의 절반에 가까웠다. 의약

계 희망 학생 비율은 남녀 학생 모두 6학년이 3학년보다 1.4배 많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3학년에서 이공계 희망 학생 비율은 의약계 학생

의 두 배였지만 6학년에서는 두 계열이 거의 같았다. 
진로 선택 이유에서 희망 직업이 이공계인 경우 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했고,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 그 다음이었다. 의약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점이 

거의 비슷했고 부모의 권유나 소득보다 두세 배 중요해서 이전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돕기는 여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진로 선택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과학관련 진로 지도에서 그 직업을 통해 사람들

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과학과목 선호도는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 진로의 순서

이다. 수학과목 선호도는 과학 과목 선호도 보다 낮으며, 이공계와 

의약계가 비슷하고, 기타가 그 보다 낮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의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의 이공계와 의약계 진로 희망

이 지속되려면 과학과목과 더불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포부는 3학년이 6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이공계가 가장 높고, 의약계, 기타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공계 집단만 포부 값이 흥미 

값보다 높고 학년별, 성별, 진로별로 나누어진 다른 모든 집단에서 

포부값이 흥미값보다 낮다.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보다 과학적 포부가 

이공계 진로 결정에서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이공계, 의약계, 진로선택이유, 과학 수학 과목선호도, 흥미, 
과학적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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